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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동형다의 종결어미 ‘-(으)ᄅ걸’의 의미변별

에 작용하는 경계음절의 성조형태 및 그 음높이가 선행음절의 

음높이와 어떤 상관관계로 작용하는지 살피고 성조형태 외에 

의미 변별에 작용할 수 있는 운율요소가 무엇인지 지각실험을 

통해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형다의 종결어미는 하나의 종

결어미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어의 동형다의 종결어미는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경계성

조의 형태로 의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거든요’는 경계성조

가 오름이면 후행절에 대한 ‘전제’나 ‘배경’으로, 내림이면 선행

절에 대한 ‘이유’로 해석된다(Chegal & Kim, 2010; Lee, 2020; 
Park, 2009; Park, 2016; Park, 2021; Yang, 2020). 그러나 동형다의 

종결어미의 의미와 경계성조가 반드시 일대일로만 대응하는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yungnam University Foundation Grant, 2020.
** ysy0622@kyungnam.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 31 October, 2022; Revised 12 December, 2022; Accepted 13 December, 2022
ⓒ Copyright 2022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ISSN 2005-8063
eISSN 2586-5854
2022. 12. 31.
Vol.14 No.4
pp. 1-10

말소리와 음성과학

https://doi.org/10.13064/KSSS.2022.14.4.001

A perceptual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ning of 
Korean polysemic ending and its boundary tone*

Youngsook Yune**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Abstract 

The Korean polysemic ending ‘-(eu)lgeol’ can has two different meanings, ‘guess’ and ‘regret’. These are expressed by 
different boundary-tone types: a rising tone for guess, a falling one for regret. Therefore the sentence-final boundary-tone type 
is the most salient prosodic feature. However, besides tone type, the pitch difference between the final and penultimate 
syllables of ‘-(eu)lgeol’ can also affect semantic discrimination. To investigate this aspect, we conducted a perception test 
using two sentences that were morphologically and syntactically identical. These two sentences were spoken using different 
boundary-tone types by a Korean native speaker. From these two sentences, the experimental stimuli were generated by 
artificially raising or lowering the pitch of the boundary syllable by 1Qt while fixing the pitch of the penultimate syllable and 
boundary-tone type. Thirty Korean native speakers participated in three levels of perceptual test, in which they were asked to 
mark whether the experimental sentences they listened to were perceived as guess or regret. The results revealed that 
regardless of boundary-tone types, the larger the pitch difference between the final and penultimate syllable in the positive 
direction, the more likely it is perceived as guess, and the smaller the pitch difference in the negative direction, the more likely 
it is perceived as reg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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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Jo, 2011; Jo, 2014; Yang & Kim, 2019). 이는 동일 

형태의 경계성조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에 사용되어도 발화 

문맥에 의해 의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측’과 ‘후회’의 의미를 내포하는 ‘-(으)ᄅ걸’은 두 

의미가 반드시 상반된 형태의 경계성조로만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두 의미가 서로 배타적인 경계성조로 실현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경계성조가 오름이면 추측, 내림이면 후회로 해석

된다(Chegal & Kim, 2010; Heo, 2020; Kwon, 2010; Lee, 2020). 그 

결과 오름과 내림의 이분법적 경계성조는 오랫동안 ‘-(으)ᄅ걸’
의 두 의미를 구별하는 주요 운율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한국 화자들의 실제 발화에서 ‘-(으)
ᄅ걸’의 두 의미가 반드시 오름과 내림의 두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특히 ‘-(으)ᄅ걸’이 ‘후회’로 사용되는 

경우 내림조 외에 중간 수평조나 낮은 수평조로 실현되는 경우

도 관찰되었다(Chang, 2012; Seo, 2014). 즉 후회의 경우 내림조

로 실현되는 비중이 높으나 내림조로 상정될 수 없는 수평조로

도 의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으)ᄅ걸’ 발화문에 대한 

한국어 모국어화자의 지각평가에서 오름조의 경계성조가 추측

으로 지각되지 않거나 내림조가 후회로 지각되지 않기도 했다

(Yune, 2020). 이는 경계성조의 형태가 의미 변별의 유일한 운율

변수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경계성조의 형태가 ‘-
(으)ᄅ걸’의 의미 변별에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의미

판별은 경계음절과 선행음절 간 음높이 차이에 의해 변별될 수 

있었다. 즉 오름조의 경계성조라도 선행음절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음역대에서 실현되면 후회로, 내림조의 경계성조가 선행

음절보다 높게 실현되면 추측으로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계성조의 형태가 ‘-(으)ᄅ걸’의 의미 변별에 작용하

는 유일한 운율변수가 아니라면 경계성조와 상호작용하는 유

효한 운율변수를 확정하고 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으)ᄅ걸’과 같은 동형다의 문장에서 경계성조

의 실현은 그 형태와 더불어 주변 음과의 상관성 안에서 파악해

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계성조의 형태와 더불어 경계음절과 선행

음절 간 음높이 차가 의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여 두 요소 간 상호작용양상을 한국어 원어민화자들의 

지각평가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2. ‘-(으)ᄅ걸’의 의미와 경계성조의 음운론적 기저형

상기한 바와 같이 ‘-(으)ᄅ걸’은 추측과 후회를 주된 의미로 

아쉬움, 감탄, 등 여러 의미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동형다의 종

결어미이다. 이 모든 의미가 동일한 통사·형태구조를 지닌 서술

문의 형태로 제시되기에 의미 변별을 위한 문장 경계억양의 역

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더구나 ‘-(으)ᄅ걸’의 주요 의미인 추

측과 후회는 경계성조의 형태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것으로 여

겨져 경계성조의 문법 표지성은 매우 높다(Kwon, 2010).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추측과 후회 문장의 경계 

성조 목록을 살피고 두 의미와 직결된 경계성조의 음운론적 기

저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경계성조의 형태와 ‘-(으)걸’의 마

지막 두 음절과의 음높이 차이의 상관성 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의미에 따른 경계성조의 기저형이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으)ᄅ걸’의 경계성조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은 대부분 Jun(2000)의 운율음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Jun
은 한국어의 경계성조를 모두 9개의 성조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오름조에는 H%, LH%, HLH%, LHLH%가, 내림조에는 L%, 
HL%, LHL%, HLHL%, LHLHL%가 속한다. 경계성조는 한 음절 

내에서 피치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구성조와 구별되며 각 

경계성조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고 

한다. 
이를 배경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추측과 후회의 경계

성조를 살펴보면 추측은 H%, HL%, LH%, HLH%(Chang, 2012; 
Choi, 2010; Lee, 2020; Seo, 2014; Xu, 2020) 등이며, 후회는 L%, 
LH%, HL%, M%(중간 수평조), 낮은 수평조 등이다(Chang, 
2012; Choi, 2010; Lee, 2020; Seo, 2014; Xu, 2020). 이 중 추측에 

사용된 HL%는 큰 폭의 상승에 소폭의 하강이 뒤따른다는 점에

서 오름조로, 후회의 LH%는 큰 폭의 하강에 이은 소폭의 상승

이 나타나므로 내림조로 간주되었다. 음성학적 분석에서도 추

측의 경계성조는 높은 변동폭으로 고음역대에서, 후회는 낮은 

변동폭으로 저음역대에서 실현됨으로써 대립을 보여주었다

(Chang, 2012; Lan, 2018; Xuan, 2013). 따라서 발화측면에서 ‘-
(으)ᄅ걸’의 두 의미는 음운론·음성학적으로 상반된 경계성조

를 보인다. 음운론적으로 추측은 오름조(H%, LH%, HLH%), 후
회는 내림조(L%, HL%)나 중간 및 낮은 수평조로 실현되며, 음
성학적으로 추측은 고음역대에서, 후회는 저음역대에서 나타

난다. 
이러한 다양한 표면형에도 불구하고 추측과 후회의 경계성

조에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성조형이 존재하는데 각각 오

름조인 H%와 내림조인 L%이다(Chang, 2012; Choi, 2010; Seo, 
2014). 즉 추측의 경우 동일한 오름조라도 LH%나 HLH%보다는 

H%가, 후회에서는 수평조보다는 L%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따
라서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은 오름조 중 H%를, 후회는 내

림조 중 L%을 음운론적 기저형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H%와 L%을 각각 추측과 후회문장의 경계성조의 

기저형으로 삼고 선행음절과의 상관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분석자료 및 녹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으)ᄅ걸’이 후회와 추측으로 사용된 

다음 두 문장으로  2020년 연구에 사용된 문장과 동일하다. 주
어를 제외하면 두 문장의 형태 및 통사구조는 동일하다. ‘-(으)
ᄅ걸’의 두 의미는 문장의 주어를 통해 유추 가능하다. 두 문장

은 서법상 평서문의 형태이나 발화에서 추측은 오름으로, 후회

는 내림의 경계억양으로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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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나도) 우산을 가져올걸.
② (우리도) 우산을 가져올걸. 

분석자료 녹음에는 경기 출신의 한국어 표준어 화자인 20대 

초반의 남성화자가 참여하였다. 녹음 전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녹음자료를 제시한 뒤 두 문장에서 ‘-(으)ᄅ걸’의 의미를 스스로 

변별하게 하고 그에 따른 억양 차이를 파악하게 하였다. 피험자

가 두 문장의 의미와 억양형태를 바르게 연결하는지 최종 확인

한 후 녹음을 실시하였는데, 보다 자연스럽고 정확한 녹음을 위

해 녹음 전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지게 했다. 
녹음은 조용한 방에서 진행되었고 SONY사의 PCM 10 녹음

기와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16 bits 44,000 Hz 모드로 녹음하

였다. 녹음 중 피험자는 동일 문장을 6회 반복 발화하였다. 더듬

거림이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는 6회를 초과 발화하였다. 피
험자는 두 문장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확한 억

양으로 두 문장을 산출하였다. 피험자가 발화한 전체 문장 중 

가장 자연스럽고 피치곡선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선택하여 원

자료로 사용하였다. 원자료를 바탕으로 청취실험에 사용할 실

험 자극이 생성되었다. 실험자극은 추측과 후회의 문장에서 주

어를 생략한 ‘우산을 가져올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실험 자료 생성 및 분석 절차

원자료로 사용된 두 문장의 음성 파형과 피치곡선은 그림 1
과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1은 추측, 그림 2는 후회 문장이

다. 두 문장은 모두 두 개의 강세구로 실현되었고 마지막 강세

구 경계는 억양구 경계와 일치한다. 첫 강세구(우산을)는 추측

과 후회 모두 LHL로 실현되었고 두 번째 강세구(가져올걸)의 

경우 추측은 LHLH%로 후회는 L(H)HL%1로 실현되었다. 따라

서 마지막 두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조형은 유사하다. 

그림 1. 추측 문장의 피치곡선
Figure 1. Pitch contour of guess sentence

그림 2. 후회 문장의 피치곡선
Figure 2. Pitch contour of regret sentence

위의 두 문장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마지막 두 음절 ‘올걸’(음
영으로 표시)의 음운론적·음성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우선 추

측과 후회의 경계성조는 각각 기저형인 H%와 L%로 생성되었

고 선행음절인 /올/의 성조형은 L과 H이다. /올/의 평균 음높이

는 추측 94.37 Hz, 후회 112.10 Hz이며, 문장 경계음절인 /걸/의 

평균 음높이는 추측 126.7 Hz, 후회 85.4 Hz이다. 선행음절과 경

계음절의 평균 음높이 차이는 추측 10.2 Qt(quarter tone),2 후회 

9.4 Qt이다. 추측의 경계성조 H%의 최저점은 114 Hz, 최고점은 

143.7 Hz로 변동폭은 8 Qt이다. 후회의 경계성조 L%의 최고점

은 93.6 Hz 최저점은 80.9 Hz로 5.7 Qt의 변동폭을 보인다. 

/올/ /걸/

추측
성조형태 L 오름 (H%)

평균 음높이 94.37 Hz 126.70 Hz
경계성조 최저–최고점 – 114–143.7 Hz

후회 
성조형태 H 내림 (L%)

평균 음높이 112.10 Hz 85.40 Hz
경계성조 최저–최고점 – 80.9–93.6 Hz

표 1. ‘올걸’의 음운론적․음성학적 정보 
Table 1. Phonological and phonetic information of ‘olgeol’

위의 원 자료로부터 실험자극을 생성하였다. 실험자극은 각 

문장의 마지막 두 음절 간 음높이 차가 경계성조 형태와 어떤 

양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선행음절 /올/의 음

높이를 고정하고 경계음절인 /걸/의 성조형태를 추측의 H%와 

후회의 L%로 고정한 채 경계음절의 평균 음높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생성하였다. 즉 실험문장인 ‘우산을 가져올걸’에서 경

계 선행음절인 /올/까지의 피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경계음절 /
걸/의 음높이를 선행음절인 /올/을 기준으로 1 Qt씩 높이거나 낮추

어 생성하였다. 경계음절의 음높이 조절에는 Praat의 manipulation
과 shift pitch frequencies, multifly pitch frequencies 기능이 사용

되었다.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는 추측과 후회로 생성된 각 문

1 후회문장의 두 번째 강세구 ‘가져올 걸’의 둘째 음절 ‘/져/’는 모음이 탈락되어 피치곡선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스펙트로그램에서도 모음부분

과 후행 음절 모음 간 전이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청지각적으로 첫음절보다 높게 인지되므로 ‘H’로 추정가능하다. 
2 Qt(quarter tone)은 한 옥타브를 24개로 나눈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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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선행음절(penultimate syllable)과 경계음절의 조정된 음

높이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3. 선행음절(p.s)과 경계음절의 음높이 차(추측)
Figure 3. Pitch difference between penultimate and final syllables (guess)

그림 4. 선행음절(p.s)과 경계음절의 음높이 차(후회)
Figure 4. Pitch difference between penultimate and final syllables (regret)

그림 3의 추측문장에서, 선행음절(p.s.)인 /올/의 평균 음높이

는 94.37 Hz이다. 이를 기준으로 선행음절과 평균적으로 동일한 

음높이의 경계음절(0 Qt)과 선행음절보다 평균 –5 Qt 낮은 위치

의 최저 경계성조부터 +15 Qt 높은 최고 경계성조까지 1 Qt씩의 

차이를 갖는 21개의 실험문장을 생성하였다. –5 Qt에 위치하는 

경계성조의 평균 음높이는 81.61 Hz이며, 최저점과 최고점은 각

각 73.32 Hz와 92.16 Hz로 화자의 최저음역대에 위치한다. +15 
Qt에 위치한 경계성조의 평균 음높이는 146.1 Hz이며, 최저점과 

최고점은 각각 130.4 Hz와 165.5 Hz이다. 최고점은 원 자료의 

143.7 Hz보다 높은 음역대에 위치한다. 이 21개의 문장에 음높

이가 조절되지 않은 원 자료가 더해져 총 22개의 실험문장이 생

성되었다.
그림 4는 후회문장으로 경계 선행음절 /올/의 평균 음높이는 

112.10 Hz이다. 실험자극은 선행음절과 평균 음높이가 동일한 

경계음절(0 Qt)을 기준으로 1 Qt씩의 높이거나 낮추어 생성되었

다. 그 결과 선행 음절보다 평균 10 Qt 낮은 경계성조부터 10 Qt 
높은 경계성조까지 21개의 실험문장이 생성되었다. –10 Qt의 

경계성조는 평균 83.37 Hz로 최저점과 최고점은 각각 80.28 Hz

와 91.14 Hz이다. 이는 화자의 최저음역대에 위치한다. +10 Qt
의 경계성조는 평균 음높이가 149.8 Hz이며 최저점과 최고점은 

각각 163.4 Hz와 142.2 Hz로 최저점은 화자의 음역보다 약간 낮

게, 최고점은 높게 위치한다. 후회 문장 역시 이 21개의 문장에 

음높이가 조절되지 않은 원 자료가 더해져 모두 22개의 실험문

장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실험문장의 경계성조의 평균 음높이

는 추측 –5 Qt–+15 Qt, 후회 –10 Qt–+10 Qt로 다른 분포로 나타

나는데, 이는 원 자료에서의 경계 선행음절의 음높이와 화자의 

최저 및 최고 음역대를 고려하여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포의 차이가 경계성조와 두 음절의 음높이 차이의 상관성 조

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3. 지각실험 

지각실험에는 Praat script MFC Experiment가 사용되었다. 지
각실험 자료는 추측 22문장, 후회 22문장, 그리고 위의 추측과 

후회 문장이 혼합된 44개의 문장으로 총 88문장이다. 지각실험

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22개의 추측 문장에 대한 지각

실험으로 ‘다음은 추측문장이 맞습니까?’라는 지문과 함께 5개
의 선택 항목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알 수 없다, (4) 그
렇다, (5) 매우 그렇다’가 제시되었다. 2단계는 후회의 22문장에 

대한 지각실험으로 ‘다음은 후회문장이 맞습니까?’라는 지문과 

함께 역시 5개의 선택 항목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알 

수 없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가 제시되었다. 마지막 3단
계 실험은 위에 사용된 후회와 추측 문장을 혼합한 44개의 문장

에 대한 실험으로 ‘다음은 추측문장입니까? 후회 문장입니까?
라는 지시문과 함께 5개의 선택항목인 ‘(1) 정확한 추측, (2) 추
측, (3) 모호하다, (4) 후회, (5) 정확한 후회’가 제시되었다. 각 단

계의 실험에서 실험자료는 순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무작위

로 섞어 제시되었다. 또한 3단계 실험에서 후회와 추측문장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고 각 

문장에 대한 평가는 청취자의 지각에 의존하게 하였다. 
 지각실험에는 경남과 창원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한국어 원

어민화자인 남녀 대학생 30명(남: 13명, 여: 17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 청취와 동형다의 의미 변별에 특별한 문제

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실험에 임하였다. 실험 전 연구목적을 설

명하고 두 문장의 의미 분별력을 확인하였는데, 참여자들은 모

두 표준어 경계성조 억양에 의존하여 ‘-(으)ᄅ걸’의 두 의미를 

바르게 구별하였고 발화에서도 표준어화자처럼 오름과 내림 

억양으로 추측과 후회를 구별 발화하였다. 즉 표준어 화자의 발

화를 오역하거나 그와 다른 억양으로 산출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지각실험은 Praat script MFC Experiment를 사용하여 개인별

로 실시하였다. 각 참여자들은 Praat script MFC Experiment가 실

행된 모니터 앞에 앉아 실험자료를 한 문장씩 들으면서 문장의 

운율 정보만으로 위에 제시된 5개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판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선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행해지

는 강제 선택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각 문장을 반복 청취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청자가 운율정보를 잘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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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여 의미를 판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하

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반복 청취(replay 버튼)는 20번까지로 제

한하였다. 피험자가 5개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문장

으로 자동으로 이동된다. 선택에 걸리는 시간도 동시에 측정되

나 시간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지 않았다. 실험 참여자들

은 3단계로 진행된 실험에서 총 88문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였다. 실험은 하루 동안 진행되었으며 약 10–15분이 소요되었

다. 필요한 경우 각 단계 사이에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4. 결과

4.1. 추측 문장 

 추측으로 발화된 문장은 그림 1처럼 경계 성조가 오름조인 

H%로 실현되며 경계음절의 평균 음높이는 선행음절의 평균 음

높이보다 높게 실현되었다. 이러한 음성 환경에서 경계음절의 

평균 음높이만을 조절한 실험문장을 원어민화자들이 어떤 양

상으로 지각했는지 그 결과는 그림 5와 그림 6에 제시되었다. 
그림 5는 음높이별 지각평점을, 그림 6은 음높이별 지각빈도를 

나타내는데 농도가 짙을수록 빈도수가 높다. 그림 5와 그림 6에
서 세로축은 지각평가 항목을, 가로축은 선행음절과 경계음절 

간 음높이 차이를 –5 Qt–15 Qt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각 그

래프에서 ‘▲’는 원 자료에 대한 지각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의 전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평

균 음높이 차가 없는 0 Qt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매

우 추측인 (5)에, 음의 방향으로 작아질수록 전혀 추측 아님인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즉 경계성조의 위치가 선행음절보다 높

을수록 매우 추측으로, 낮아질수록 전혀 추측 아님으로 지각하

는 경향이 뚜렷하다. 매우 추측인 (5)에 가장 가까운 지점은 음

높이 차가 14 Qt으로 평점 4.83이며, 15 Qt의 평점은 4.77, 원본

에 대한 지각평점은 4.73이다. 그 반면 전혀 추측 아님인 (1)에 

근접한 지점은 –5 Qt으로 평점은 1.43이다. 그리고 모호함인 (3)
에 가장 근접한 지점은 1 Qt과 0 Qt으로 평점은 각각 3.07과 2.63
이다. 즉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음높이 차가 ‘0’에 가까울수록 

판별이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7 Qt 이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음

높이차와 지각평점이 정비례하지 않는 경향도 보이나 평점은 

모두 (4) 이상으로 추측 또는 매우 추측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추측으로 발화된 모든 문장의 경계성조의 형태가 동

일한 오름조인 H%로 고정되었지만 선행음절과의 음높이 차이

에 따라 청지각적 판별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경계성조가 선행음절보다 높은 음역대에 위치할수

록 추측의 의미가 뚜렷해지며 낮은 음역대에 위치할수록 추측

의 의미가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경향은 그림 6의 빈도수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그

림 6에서도 세로축은 지각평점을 가로축은 음높이 차이를 나타

낸다. 그리고 색의 농도는 빈도수를 나타내는데 색이 짙을수록 

빈도수가 높고, 색이 옅을수록 빈도수가 낮다. 

그림 5. 경계와 선행음절의 음높이 차이에 따른 지각평가 결과(추측)
Figure 5. Results of perception test according to pitch difference between 

penultimate and final syllables (guess)

그림 6. 경계와 선행음절의 음높이 차이에 따른 지각평가 빈도(추측)
Figure 6. Perception frequency according to pitch difference between 

penultimate and final syllables (guess)

그림을 살펴보면 가로축의 음높이 차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

수록 지각평점이 (4)와 (5)에 집중됨을 알 수 있는데 음높이 차

가 10 Qt 이상이면 (5)에, 1 Qt–8 Qt은 (4)에 집중되어 있다. 그 반

면 음높이 차가 음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평점은 (1)과 (2)에 집

중된다. 음높이 차가 –5 Qt– –4 Qt은 (1)에, –3 Qt– –1 Qt은 (2)에 

빈도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두 음절의 음높이 차가 정확히 0 Qt
인 경우 ‘알 수 없음(3)’으로 지각한 빈도가 가장 높다. 즉 두 음

절의 평균 음높이 차가 없는 0 Qt을 기준으로 0 Qt 이상이면 추

측으로, 0 Qt 이하이면 추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빈도가 증

가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평가자들은 경계음절과 선행음절

의 음높이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지각평점과 음높이 차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

(Spearman’s rho)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는

데 두 변수 간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r=.812, p<.001). 

상관계수 유의확률 N
 .812 .000 660

표 2. 지각과 음높이 차이의 상관분석 결과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erception and pitch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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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후회문장

후회로 발화된 문장의 경계성조는 그림 2처럼 내림조인 L%
로 생성되었고 선행음절보다 낮은 음역대에 위치한다. 동일한 

음성 환경에서 경계음절의 평균 음높이만을 조절한 실험문장

을 원어민 화자들이 어떤 양상으로 지각했는지의 결과는 그림 

7과 그림 8에 제시되었다. 그림 7 음높이별 지각평점을, 그림 8
은 음높이별 지각빈도를 나타낸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도 세로

축은 지각평점을, 가로축은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음높이 차

를 –10 Qt–10 Qt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는 원 자료에 대

한 지각평과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 경계와 선행음절의 음높이 차이에 따른 지각평가 결과(후회)
Figure 7. Results of perception test according to pitch difference between 

penultimate and final syllables (regret)

그림 8. 경계와 선행음절의 음높이 차이에 따른 지각평가 빈도(후회)
Figure 8. Perception frequency according to pitch difference between 

penultimate and final syllables (regret)

우선 그림 7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하향의 형태를 띤다. 
즉 선행음절과 경계음절 간 평균 음높이 차가 없는 0 Qt을 기준

으로 음의 방향으로 낮아질수록 매우 후회(5)로, 양의 방향으로 

높아질수록 전혀 후회 아님(1)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원본에 대한 지각 평점이 4.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높이 

차가 –10 Qt인 지점 역시 평점 4.77로 거의 모든 피험자가 매우 

후회(5)로 지각하였다. 그 반면 전혀 후회 아님(1)에 가장 근접

한 지점은 두 음절의 음높이 차가 10 Qt인 지점으로 지각 평점

은 1.40이다. 또한 두 음절의 음높이 차이가 –1 Qt인 지점에서 

3.30의 평점으로 알 수 없음(3)에 가장 근접하였으며 0 Qt의 지

각 평점은 2.53, –2 Qt은 3.50으로 두 음높이 차가 0에 가까울수

록 모호함인 (3)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두 음절의 음높이 차가 1 
Qt 이상인 경우, 즉 경계음절의 음높이가 선행음절보다 높게 실

현된 경우는 모든 평점이 (1)과 (2) 사이로 후회 아님으로 지각

되었다.
그림 8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가로축의 음높

이 차가 음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지각 평점이 (4)와 (5)에 집중

되는데 음높이 차가 –6 Qt–10 Qt은 (5)에, –2 Qt– –4 Qt은 (4)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음높이 차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1)과 (2)의 빈도수가 증가하는데 6 Qt–10 Qt은 (1)에, 0 Qt–5 Qt
은 (2)에 빈도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음높이 차가 0에 가까운 

–1 Qt에서 모호함으로 지각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회로 발화된 문장 또한 경계성조 형태가 내림조인 

L%로 고정되었지만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음높이 차이에 따

라 다양한 청지각적 판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음

절의 음높이 차가 0 Qt과 –1 Qt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후회로, 
그 이상이면 후회가 아닌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 경계음절과 선행음절의 음높이 차이에 따라 지각평가 결과

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각과 음높이 차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Spearman‘s rho)을 실시하였다. 표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두 변

수 간 상관성은 높은 편이다(r=–.626, p<.001). 

상관계수 유의확률 N
–.626 .000 660

표 3. 지각과 음높이 차이의 상관분석 결과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erception and pitch difference

4.3. 추측과 후회 

지금까지 추측과 후회로 발화된 문장에서 선행음절과 경계

음절의 음높이 차이의 변화가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그 결과 경계성조 형태와 무관하게 경계음절이 선행

음절보다 높으면 추측으로, 낮으면 추측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경계음절이 선행음절보다 낮으면 후회로, 높으면 후회가 아닌 

것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 장에서는 이런 경향이 추측

과 후회의 이분법적 판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즉 한 문장에 대한 추측과 후회의 의미판별이 경계성조의 

형태가 아닌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음높이 차이만으로도 가

능한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단계와 2단계 실험

에서 추측이나 후회가 아닌 것으로 지각된 문장들이 어떤 의미

로 판별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실험자료는 1단계와 2단계 실험에 사용된 

각각의 22문장을 혼합한 44문장이며 청취문장에 대한 판단은 

(1) 정확한 추측, (2) 추측, (3) 모호함, (4) 후회, (5) 정확한 후회 

중 하나로 판별된다. 실험 결과는 그림 9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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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계와 선행음절의 음높이 차이에 따른 지각평가 양상
Figure 9. Perceptive aspects according to pitch difference between 

penultimate and final syllables

결과를 살펴보면 추측으로 발화된 문장과 후회로 발화된 문

장 모두 지각평가 결과는 동일한 우하향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경계성조에 상관없이 경계음절의 평균 음높이가 선행음절보다 

높으면 추측, 낮으면 후회로 지각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두 음높이 차가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추측(1, 2번)으로, 음의 

방향으로 클수록 후회(4번, 5번)로 지각된다. 이런 결과는 해당 

문장의 발화의도나 경계성조 형태에 상관없이 두 음절의 음높

이 차이만으로도 ‘-(으)ᄅ걸’의 이분법적 의미 판별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아래의 표 4는 경계와 선행음절의 평균 음높이 차이

의 구간 별 지각평가 결과인데 이러한 경향이 더 잘 나타난다. 

추측 후회 합계

1 Qt–
10 Qt

추측
92.08% 

(442/480)
–

83.33%
(650/780)

후회 
69.3% 

(208/300)

–1 Qt– 
–10 Qt

추측
–

88% 
(132/150) 90%

(432/480)
후회

90.9% 
(300/330)

표 4. 음높이 차이의 구간별 지각평가 결과 
Table 4. Results of perception test of pitch difference by section

결과를 보면 경계음절이 선행음절보다 높게 실현된 문장(1 
Qt 이상)은 추측 480문장과 후회 300문장이다. 이중 추측문장의 

약 92%, 후회문장의 69.3%가 추측(추측 또는 정확한 추측)으로 

지각되어 전체 83.3%에 달한다. 그 반면 경계음절이 선행음절

보다 낮게 실현된 추측과 후회의 문장(–1 Qt– –10 Qt)은 각각 

150문장과 330문장인데 이 중 추측의 88%, 후회의 90.9%가 후

회(후회 또는 정확한 후회)로 인지되었으며 이는 전체 약 90%에 

해당한다. 경계음절이 선행음절보다 높은 모든 문장이 추측으

로, 낮은 문장이 모두 후회로 지각된 것은 아니지만 절대다수에 

문장이 마지막 두 음절의 음높이 차이로 의미가 판별되고 있다. 
또한 그림 9에서 경계음절과 선행음절의 음높이 차가 동일한 

지점의 지각평점을 보면 추측문장의 평점이 후회문장보다 양 

극단에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는 후회 문장에서 선행음절 /
올/이 추측보다 높은 음역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계음절의 음

높이를 높일수록 부자연스러운 음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 
그리고 1단계 추측문장 평가에서 추측으로 지각되지 않은 

154문장 중 경계음절이 선행음절보다 낮은 문장은 123문장이

며 이 중 90.24%(111/123)는 후회로 지각되었다. 2단계 실험에

서 후회로 지각되지 않은 문장 280문장 중 경계음절이 선행음

절보다 높은 문장은 245문장이며 이 중 80%(196/245)가 추측으

로 지각되었다. 결과적으로 경계성조 유형보다는 경계음절과 선

행음절 간 음높이 차가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경계성조와 음높이 차이 중 지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각판단을 종속변수로 경계성조와 음높이 차

를 독립변수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5항으로 된 지각판단에서 모호함을 

제외하고 정확한 추측과 추측을 묶어 0으로, 정확한 후회와 후

회를 묶어 1로 지정하였다. 경계성조는 그 발화 형태에 따라 오

름과 내림의 두 그룹으로, 음높이 차는 1 Qt 이상, 0 Qt, 1 Qt 이
하의 세 그룹으로 상정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B SE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승산비
[Exp(B)]

경계성조 .117 .265 .194 1 .660 1.124
음높이차 5.335 .264  407.577 1 .000 207.422
상수항 –2.968 .198 224.216 1 .000 .051

표 5. 지각과 운율변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결과를 살펴보면 경계성조와 음높이 차이 중 ‘-(으)ᄅ걸’의 

의미 판별에 유의미한 변수는 음높이차(p<.001)이다. 그리고 승

산비값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 영향력 또한 음높이차(OR= 
207.422, β=5.335)가 경계성조(OR=1.014, β=.117)보다 훨씬 높

게 나타났다. 이는 후회와 추측의 의미 변별은 일반적으로 알려

진 경계성조보다는 경계음절과 선행음절 간 피치편차에 의해 

더 명확히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계성조 형태가 ‘-(으)ᄅ걸’의 의미를 변별하는 

유일한 운율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으)ᄅ걸’의 마

지막 두 음절 간 음높이차가 경계성조 형태와 어떤 양상으로 상

호작용하는지 지각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 한

국어원어민 화자가 추측과 후회로 발화한 두 문장의 경계성조 

형태를 추측의 오름과 후회의 내림으로 고정한 채 그 음높이를 인

위적으로 조절한 실험문장을 바탕으로 지각실험을 실시하였다.
지각실험 자료는 추측문장의 경계음절의 음높이를 선행음절

과 –5 Qt–15 Qt 차이로 조절한 21문장에 원 자료를 더한 22문장

과 후회문장의 경계성조의 음높이를 선행음절과 –10 Qt–10 Qt
으로 조절한 21문장에 원 자료를 더한 22문장, 그리고 추측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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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장을 혼합한 44문장으로 모두 88문장이다. 
지각실험은 이들 각각의 실험자료를 별개로 3단계로 진행되

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청취하는 문장이 얼마나 추측(1단계) 또
는 후회(2단계)에 가깝게 들리는지와, 추측 또는 후회(3단계) 중 

어떤 문장으로 지각되는지를 5단계로 평가하였다. 지각실험에

는 30명의 한국어 원어민화자가 참여하였다. 
지각실험 결과 추측과 후회로 발화된 문장의 경계성조 H%와 

L%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경계성조의 평균 음높이가 선행음절

보다 높으면 추측으로, 낮으면 후회로 지각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즉 경계성조의 평균음높이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

록 추측으로, 음의 방향으로 작아질수록 후회로 지각되었다. 추
측과 후회로 발화된 모든 문장의 경계성조 형태가 동일한 H% 
또는 L%로 고정되었으나 선행음절과의 음높이 차이에 따라 청

지각적 판별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계음

절과 선행음절의 평균 음높이 차가 0 Qt에 가까울수록 의미판

별에 혼란이 야기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경계성조의 형태만으로는 ‘-(으)ᄅ걸’ 두 의미를 명확

히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 경우 경계음절과 선행음

절의 음높이 차이에 의해 두 의미가 더 명확히 판별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으)ᄅ걸’의 두 의미의 생성과 지각에는 경

계성조의 형태와 더불어 그 음높이와 선행음절 음높이와의 상

관성이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 상관성 안에서 보다 정

확한 의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계성조

의 형태와 선행 및 경계음절의 음높이 차의 상관성이 다각도로 

모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방법론적 한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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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형다의 종결어미의 의미와 경계성조의 상관성에 대한 지각연구*

윤 영 숙

경남대학교 교양융합대학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동형다의 종결어미 ‘-(으)ᄅ걸’의 의미 변별에 작용하는 경계성조와 선행음절의 음높이와의 상

관성을 지각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으)ᄅ걸’의 의미변별에 관여하는 핵심 운율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으)ᄅ걸’은 추측과 후회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동음다의어인데 이 두 의미가 동일한 통사·형태구조

를 지닌 서술문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연유로 의미 변별을 위해 문장 경계 억양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전통적으로 추측은 오름의 경계성조로, 후회는 내림의 경계성조로 실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에서는 경계성조의 유형과 더불어 선행음절과의 음높이 차이 또한 ‘-(으)ᄅ걸’의 의미 변별에 핵심적 운율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성조 형태가 ‘-(으)ᄅ걸’의 의미를 변별하는 유일한 운율변

수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으)ᄅ걸’의 마지막 두 음절의 음높이차가 경계성조 형태와 어떤 양상으로 상호

작용하는지 한국어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한 지각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지각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추측문장

의 경계성조의 음높이를 선행음절의 평균음높이와 –5 Qt–15 Qt 차이로 조절한 21문장에 원 자료를 포함한 22문장

과 후회문장의 경계성조의 음높이를 선행음절의 평균 음높이와 –10 Qt–10 Qt 차이로 조절한 21문장에 원 자료를 

포함한 22문장, 그리고 이들 문장을 혼합한 44문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각실험은 이들 각각의 실험자료를 

별개로 하여  3단계로 이루어졌다. 지각실험 참여자들은 청취하는 문장이 얼마나 추측(1단계) 또는 후회(2단계)에 

가깝게 들리는지와 추측 또는 후회(3단계) 중 어떤 문장으로 지각되는지를 5단계로 평가하였다. 지각실험에는 30
명의 한국어원어민 화자가 참여하였다. 지각실험 결과 추측과 후회로 발화된 문장의 경계성조 H%와 L%의 형태와

는 상관없이 그 평균 음높이가 선행음절보다 높으면 추측으로 낮으면 후회로 지각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즉 경계성조의 평균 음높이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추측으로, 음의 방향으로 작아질수록 후회로 지각되었다. 
추측과 후회로 발화된 모든 문장의 경계성조의 형태가 동일한 H% 또는 L%로 고정되었지만 선행음절과의 음높이 

차이에 따라 청지각적 판별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계성조의 형태만으로는 ‘-(으)ᄅ걸’의 두 의미를  충

분히 변별할 수 없음이 관찰되었다.

핵심어: 동형다의 종결어미, 지각실험, 경계성조, 음높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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